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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一 I wI一 
一Tr

斟tzt퇘 

」；橓쭸， γ奪각簫，，鍵囊鱗 ;跳걋 
"과탄坪지분권자＼까남긍：캭르締盤剡「 驪鉀 

-쑈瑕튿지분권자여蠻쌩저3자01 대해서 보娘 
' .`＝妥，논軫 '. , 뱁 : ' , 굼 , " ' ̀  성） 씩”ㅈ 눕 , ，《， 糾"r치綸 

1관습법忽．「仄隧권 , 錢．溱夔，，갸 , ' , 枕 
, 긋，／뒀‘．《. . 긺r魯． 노 `：나뒤戮，b;：二＝순」`γ읨. ' 蝕， , ' 

－토ㅈ，E공유자 중 1인이；토지…위 건물” 
소유；상'''Z쩨경매 매각지에巍타른 토지『 
공유자와，지분을冒침해六완즙법상 지상 
권 성립하차；,，않음 , ' ,' " 

,；《：，선위「「졀유자： ' 『 " / r꽈， : ,,;，轉塔，: 
囊1권원ri9I 무단 간물신if. 유자 .白；가 
gj,,. ,，믹， : ，긺슨기뜨湫γ「 幸，1,' 

` 蕪琿率ㅈ” … 

j1걍결지傀휠‘강유주논，웸［1에게 별지 목록 
…궉제2항 기재 건물을‘ 철거하고 , 별지 
毓커毓몽록 제1항 聊恥鼻지틜摹인도하라． 
饉；(；피고 깅유수毓種뇨Ofl7; 01 A건 소장 
蛋滂봇솔畔 분턴；뻘친몸릎＊제1항 聊ㅐ 
芩f; ' 토지있4: 「"인도완료일7)m "월 3,000,000 
才聊훰I'겨1로 겨貶l한 돈솥푀댜纛따， 

／님才 " 걍걋 ' r V 긋 .` …， 긱걍낙蟲＞" 

,"삿 蚤 , '' . 청蠟淫珏鐄．」，騈「 ' 혹 
, `J헥 ` 纛r짜‘:"l'"'轟．囊驪쟌 " 

넌'j：「j뜨흩；lli써終 " 今 " 큐'돕 

박점구 驢；戮' " 
-（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）驪；유권이전등 

기청구 ，→‘；朴驪：：컥，方釀｀ 
요건사실： 20년간 （자주／펌온／곡연갸弩뒈' 
원고는 1995. 10. 1, 부터《，2.년이γ지단'솬 
2015. 10. 1 . 에도 소유의夔；'의사로사；쵯才별：，,才 
지 목록 제3기재 토지 점유 , ' 丹，興，: 

釀r, 辦飇 
,. . 瀚毓汁，孝 ，’『 칡！닐，｝샤， 

눗稷鑿汕；츤‘ 蠟 
소송에사；,J재조하04 자주점유가 아니5긔꺽 

' 현재ㅈ점：유하고 있지 않아，꺽취득시효 "‘莘：;( 
「장ㅎF I.홍함댜교할볕癬矗慽헐「「 쨍 
' ㄴ매매蠟이릉／，취득차효조이릉－소송물이'：숩， 

＝르媛「튄르 

꽈 ,4>, ；倖饗… 긱智 " 
' , ", :,l 

地陣》 박점구는 원고에거卜f벌지목록 제3 
흴항’F「’기재 토지에'，관하여；윙，:20i'5.10.1 , 취 
득시효 완성을 원인으，로길F한 소유권이전 

，들긴철차를.이행하라， 「，‘, , ,,, 
v鐄7; ' , ';, 씩' , 

「：:／鰕，《 " 唵' , " ' . 夕：,;r ' " , , , , 瑯劣：零 , ' " "" ,, "'긴 

김삼병 .鉀蔘ㅋ .1,뿌 
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5：청구（대위청구） r 
1) 피보전채권－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． 

전등기청구권 :，驪琺, , . 
'2) 피대위채권－피고 박점구의 파；b：冠：￡ 

삼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
3) 보전필요성 
4) 권리미행사 . ; 

囊결콥 

趨치낟狐［j쨔珊 
무효헬/ F ' tl灸. , ' *,, , , r纘 
－민법j쩨103조를 위넌揄bl…무효2鰻늣 

법률행위의차경우에는功棠功！…β憺뒈［: 
' 를 추인하여도 무효윈변법률행위가零유눙 

묵콥'p竪蹙: 

t간 # " 翌予. 』걋"分 하 裙 , 

〔可 . 輦, . / 걋襄舜i;；箋；；『；신：鍈／' 

今l' , 外v ' " 샤뗀卜，’戀〃' 
』피고 ' 김삼병은씻피고 박점구에게 별지목 

…록／제'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 
(::,；법‘원；[::;:．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7.5.13. 
J，」접줏：l'（제3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
=; 의 ' 딪말斃；등기절차를 이행하랴， 

꺼쑈麗 
구산영 躇》굻 
－구상금 청구 , 蓼；:;;i 
2023. 2. 28 , 피고 구산영 명의 한만：，i珊 
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／대위변제 , 돌 
소외 박연희의 구상금 채무는 법정상속4-

', 분에 따라 피고 구산영 , 소외 김명석에，[ 
눙게 각 1억 8천만원（5분의3 지분）츤珊억긷 

2천만원（5분의 2지분）만큼 상속채부璧존 
서 상속 , ' 潢：l;:,:；쵱 

섭舞締찬鞭珊 
' 대위증닥졈浩길 찧변제할∼장당한 이익없음눠： 
瞭8변저l자「대위권， 구상권伋假 별개의 권헵鱗奪 

쟎졈．졈 

!;；輦：,r" ' :/'[，鍔緘，, 
차！쭉’!F「삿 
" 聊．‘ 냠． , ' 
,:;;，피꽈r구산영은 원고에게 180,000,000 
톨원스및；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
.，달일꺌滂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
,／…12％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， 
》鞭窯聳' , 
卜 ` !'與b7 , y'뛸v, 

녹뜅 . J ' 

널矗； >，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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닉ㅋ
βJ가r 

, , ‘．ㅊ 
오서구 ，', 

긴 ' 〃 , ̀ 
仄찬해행위 취소 琿；揭옰．윙渗졉 

「’피보전채권－구甛채권 馮…渾恪"낑’ 
사해행위－별지4 기재 건물 처분訂．．쉽게 

，《환가．，ㅊ滋粹， "' , 
芒：i차해의사ll’무자사해의사추장 , ℃" 
j' ，輟，,:, 
；사해：행위；孑히천에 설정되고 우선변제효《」：,. 
갹，력珊훤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사해행零瓊 

：슨위‘；「’，「’이후 수익자가 변제했을 때에는 공「， 
평와닉관점에서 가액배상， 

,，츤「l\:' ,;:，커學헌 
" 사실삼U변론종결시를 기준 쿠』 별지 목 
록 제4항 . 기재 건물의 시가는 5억 원， 
구산영지분은，「'5분의 3이므로 , 지분에 해 

孔，당ㅎ媛크 가액 “3억원 중에서 우선변제효，, 
';；격 있는 조외’ 나임차의 보증금 2억원을 
' "공제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

. " . ' . 츤；(：穫：l윅 

:,,,, 締F증긔“；楡，破枕瑃，躬； ' 긱，'夕'4. 
．섶 , . 쑈戮ㅈ＝'…∼J컨죤 , ㅆ， , =.:>,：》， 蜜．r싫 .r，艾，r'` ,：… ' 갼 , ", ，鱗 ., 澈, , , 콱. 
璜［繫, "t 喚"뵘  ,. ' 贄  눗, ., ，헐쟁달＝瑤스珊 

r뻣；노" 轉琿I , , , 璨％i￡獗．’．孔，’嚥審騙컨蔘 

命懃乙시毓，錘굻擊’ , . ' ,r궁． 

이미 :，임＊대차보증금 반환해서 둔산동 ，건 , ' 
, 물 （매매계약‘ 취소될 수 없다， ' 
囊Y그러나，” 사해행위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' 
을 반환하，였다거나， 저당권이 설정되었， 

노'다는 , . 사정，:，등과 관련없이 취소가능一，잎 씩 

鏞쁜竺J긋 ：琿섶 
强《청γ，》， ' 驪 ｀뇬 캭》긱， 

炸，;, . ,,, 琫 , : ',,i年；: 
，큔珊신챤긱垂i伊丁F"" 초；J［착 
曾"伽견굻：「＞,：驪 " .>/"與i》 
" " ,,，汀，, , 《 , " ．六 , r 

쉈，:，룟＞, ' 
',:, , ,, " 滂ll沕：=,: , 

,, ,：치l醬i걋’난‘; "1 
쟈 ,r棅：, 
4값蠅獗赫／'r"'" 

衿，/, . , ' 걋擁학r'` " 
;;：가＝' " （원고와 피고 오서구 사이에서 , ) 파" 
눗 ' 고 구산영과 피고 오서구 사이에 

"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 
, , :l，준껸 2023:5.,,30 , 체결된 매매계약을 

" ' 與'겨DO,000,00（〕원의 한도 내에서 취 
소한다， : , 「‘硼 ' 一，, 

나. 피고, 오서구는』 원고에게 100,000,000 
【：’珊 , 「 원및 이에 대한, 이 판결 확정일 다음 
" 날부터 연5%의, 비율로 계산한 돈을 

지급ㅎ타, ' /,；生落坐 ' 
. ，台， . , , `＊驢升 心` 》' 》 -` 

∼γ離 ' " ' 

",r,,,, , 읫，，蔣夕．: 
＞璵蔘넋，

．乙쟈긋

"궂

'乷4 

, ，父 

" 헐，:,:：획」컫》r〕，졈슛 " 烙：翫炎零 뉴횬， 

총鞭i희 " ' 집弩，>. "坼 
' "2d흐2. 4. 磅흴스오l 강원석 보증금반퇀잿' 

채권을：‘콰j이철수．에게 양도하여 , 2021. " 
. 4;'；恥::i그’∼ *1권양도 통지 도달 , , ,;:; 
‘典202f,"4. 15 . 채권양도 후 2021. 4. ' 

20. 채권양도통지까지 된 이후에 소외 
r한수민g;ao2l. 5. 15 , 위 보증금반환 

J채권돨3앱壽／추심한 것이므로 소외 한수’ 
;:.'민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／추심 , 

拗 :，눠，，楡猿， , 
f；囊”궐尸櫛r추飇통지가 2022. 6. 15. 梯 

〔"이「피고'지산희에게 도달． ' ，톰 
J이후 원고가l‘위；보증금반환채권을 OFB-rn
전부，：」．명二령琿冬； " 

? 蘗삿（（씽，．ㅑ，:;:'：퀼…．술， . " l' . 

교∼緇환차  구'꺼

긺， 

찬鞠`꺼∼啄iA i.갼뉵A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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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ㅄ4o 
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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ㅈ。 
l＇·V

ㄷri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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꺼＃010iM: 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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∼3:4 

댕一 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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瀋F ．70 

Lopil3.8. 

웽20JJI7I-=巒詣一一다7II 

絹一∼같

碑∼섭

■뺨ㅆ

ILIiAXF
-

j- 

 QQL 

" 김연제슨 l ,"i，컫． ' , 
, －관습법창．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

河피고’ 점槌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
瑋：；《，，말소된 사정은 채권자，：궈이，연수와 수익자 
' "김연제 사이에서만 , ' 효력；才．／경매로 인하여 
尸遼；물을， 취득한 』소유자도'F관습법상 법정楓 

：翟퀀블취릊丁， ,；치痲rL 

' 4 ' !' . , 

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없어 원고는 별 " 
지；'『목록，l제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．, 
乳，，阜지를 인도할 의무 있는지？ 

－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, 점유할 
권원 있으므로 피고의 대지인도 및 건 

녹， 물철갸，；신청구는 이뮤 없음： ，蠟"鱗．冬 
鑿성鷺‘곽뱁치蠟，』，乷，, 논 吏’弩헬，孝 ,.，坐，슨' 
걋 ' , 4 甕含 , 튼l；「麗꺼 " 轍，驪鎰 , ' .!:=＝→令 

피고 김연제는 원고0但ㅔ 별지 목록 . 제q 
,．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；:,;;］》법《정，,\ 
"'지상권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r蠱갹별 
지 목록 제7항 기재，: 건을 ，소유 , 범위 
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전부 , 좁속 
기간 2023.5.1 , 부터 10년의 지상권설 
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．，禱殲길／' L 팟"u쌩송’ 

, . 욘습…；닙닙 ,``` 뀐＞,' .,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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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장 
· 청 구 취 지 
· 청 구 원 인 

1 , 피고 강유수에 대한 청구 
가． 철거 및 인도청구 ． , ,, 
14 , 부당이득반환청구 ， ' , 
다 , 피고의』예상되는 항변（주장）1) ,, , ' , , 
라 , 소 결 “ ' " " 

2 , 피고 박점구에 대한 청구 ' 
가 , 《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）소유권이전등기청구" 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다 , 소 결 l 

3 , 피고 김삼병에 대한 청구 ．' 
가 ,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（대위청구） 8誅，r 
1) 피보전채권－시효취득：，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" , "'  r,, 
2) 피대위채권－피고 박점구의 , ’피고 김삼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
3) 보전의 필요성 , ' 긺！ 
4) 권리미행사 " ', ' 

나 .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다 . 소 결 

4 , 피고 구산영에 대한 청구 
가 , 구상금 청구 ， 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2) ' 
다 , 소 결 

5 , 피고 오서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
가 , 사해행위 취소청구 
1) 피보전채권 " ; 
2) 채무자의 사해행위 ， 
3) 채무자의 사해의사 

나 , 원상회복 , . 
다 , 가액배상 범위 " 
라 .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마 , 소 결 ' , 

6 , 피고 지산희에 대한 청구 
가 , 청구 
나 .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' 

다 , 소 결 "7 , 피고 김연제에 대한 청구 
가 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다 , 소 결 l 

8 , 결 론 l , 

제13판 

· 증명방법（생략） 
· 첨부서류（생략） 

＊』 걋놀 

샅 

군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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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고 김동구 

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7. 11-502（도화동 , 인수빌라）-lip 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희 

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7, 704호（반포동 , 세화빌딩） 

전화 02-535-6898 , 전자메일 lim1aw704@lawyer.com 

피 고 1 . 강유수 

서울 성북구 정릉로27길 12, 502호（정릉동 , 미래빌）3) 

2 , 박점구 

시흥시 군자천로3길 23, 102호（정왕동 , 이안빌라） 

3 , 김삼병 

시흥시 군자천로15길 12, 3동 503호（대야동 , 휴먼빌） 

4 . 구산영 

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03, 3동 702호（둔산동 , 황촌아파트） 

5 . 오서구 

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8길 11, 3동 502호（둔산동 , 드림아파트） 

6 . 지산희 

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8길 12, A동 207호（지산동 , 리버뷰빌라） 

7 . 김연제 

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8길 13, 207호（거제동 , 아트빌） 

건물철거 등 청구4）의 소 

1) 기록 7쪽 , 12쪽 참조． 

2) 기록37쪽 참조． 

3) 기록 11쪽 참조． 

4) ' 청구 등 ' 아님 . ' 등'다음에 ' 청구'를 써야 함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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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지 

1 . 피고 강유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, 별지목록 제1항 
기재 토지를 인도하라． 

2 , 피고 강유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
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． 

3 , 피고 박점구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.10.1 , 취득시효 
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． 

4 . 피고 김삼병은 피고 박점구에게5)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 
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6) 2017.5.13 . 접수 제3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
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． 

5 . 피고 구산영은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
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％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. 

6 . 가 . （원고와 피고 오서구 사이에서 , ) 피고 구산영과 피고 오서구 사이에 별지목록 
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23.5.30 . 쳬결된 매매계약을 100,000,000원의 한도 
내에서 취소한다． 
나 . 피고 오서구는 원고에게7)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
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％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. 

7 . 피고 지산희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3.8.1 . 부터 이 사건 소장부 
본 송달일까지는 연5％의 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％의 각 비율로 계 
산한 돈을 지급하라 . 

8 . 피고 김연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
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목적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소유 , 범위 별지 목록 제6 
항 기재 토지 전부 , 존속기간 2023.5.1 . 부터 10년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．8) 

9 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．9) 
10 , 제1항 , 제2항 , 제5항 , 제7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. 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. 

5)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면 안됨． 제3채무자 김삼병은 채무자 박점구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， 박 
점구가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함． 

6) ' 등기소'인 경우 등기소 이름까지 모두 기재 . 법원（등기소）－날짜－ ' 접수'－번호 순서． 
7)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（대판 2008.04.24. 2007다84352). 
8) 민사살무1(2018) , 사법연수원 , 74쪽 . 지상권설정등기청구 청구취지 예시：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

2017. 9. 1 .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,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, 범위 토지의 전부 , 존속기간 2017. 9. 1 . 부터 
30년 , 지료 월 700,000원 , 지급시기 매월 15일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． 

9) 비용 다음에 가집행을 기재． 

｀ㄴ」b* .*－닐 ‘- －·．휘씽· 令‘'` , ▲“ 卜』 ‘ 『 낚＊ 색· 펩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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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원 인 

1 , 피고 강유수에 대한 청구 

가 , 철거 및 인도청구 

원고는 2022. 5. 16 . 피고 강유수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분 
2분의 1에 관하여 2021타경5278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2. 5. 18 , 등 
기를 마쳤습니다10) . （원고의 지분 소유사실） 

피고 강유수는 위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 
으므로 , 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. 위 건물은 피고 강유수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원 
없이 건축하여 소유한 것으로11) , 건물의 사용 수익여부와는 무관하게 건물의 소유사실 
만으로 원고와 소외 임회영의 토지 사용 수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． 

공유지분권자는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, 권원 없는 제3자의 토지 소유권 침해에 
대해서는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12). 
따라서 피고 강유수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 2기재 건물을 
철거하고 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나 , 부당이득반환청구 

피고 강유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임희영 
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사용 , 수익하고 있는 것입니다 . 이 때， 
피고 강유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사응 수익하여 얻게 되는 부당이득은 토지 차임 
상당의 부당이득이며 , 그 이득액의 산정은 나대지인 상태의 토지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 
입니다， 

10) 기록 9쪽 참조． 
11)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

볼 것이고 ,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 
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．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쳬로써 건물 부 
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 
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（대판 2023 .08.18. 2021다249810). 

12)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
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쳬적으로 귀속되 
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 
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，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 
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쳬인 관리단이 구성되고，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
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
（대판 2003.06.24. 2003다17774). ［비교〕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
독점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 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， 다만 자신의 
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（대판 
2020.10.15. 20194245822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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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임대료 확인서에 따르면 나대지 상태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차임은 월 
600만원입니다，13) 이 중 공유지분권 2분의 1에 해당하는 월 300만원 상당의 차임은 원 
고 소유 공유지분에 관한 것이므로 , 피고 강유수는 건물의 소유로서 토지를 무단 점유하 
여 원고에 대해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． 

피고 강유수가 임희영의 동의를 구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원 없음을 알지 못하는 상 
황에서 점유하여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, 이러한 점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（민법 
제197조 제1항） ,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 
유자로 보게 되므로（민법 제197조 제2항） ,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부당이득이 
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14) .15)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해주는 날까지는 건물 
의 소유로서 계속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, 부당이득의 종기는 인도완료일입 
니다． 

다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（주장）16) 

피고 강유수는 ①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고 , 임희영의 동의를 구했으므로 원 
고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, ② 자신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, ③ 선의의 점 
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므로 토지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
할지 모릅니다． 

그러나 ,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나 , 다른 소 
수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의】 불법 점유의 경우 , 소수지분권자라고 하여도 공유물인 토지 
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．17) (2) 또한 , 토지공유자 중 1인이 
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, 강제경매 매각시에 다른 토지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므 

13) 기록 10쪽 참조， 
14)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，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 

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쩌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,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
임대행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이라 할 것이고（대판 1962. 4. 4 . 선고 62다1 판결 참조） , 따라서 
제3자가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 
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원 없이 공유물인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하는 것이고 , 이로써 다른 공유자의 사용·수익을 제한하고 
있는 것이므로 , 제3자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부동산을 
점유하여 사용·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다른 공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（대판 2010.05.27. 
2010다569). 

15) 민법 제201조 제1항은 "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. " 라고 규정하고 있고 ,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 
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,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 
야 한다 .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,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
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（대판 2000.03.10. 99다63350). 

16) 기록 7쪽 , 12쪽 참조． 
17)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， 다른 소 

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（소극）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
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（적극）（대판 2020.05.21. 2018 
다287522（전합）) ,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 
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（소극）（대판 2022.08.25. 2017다257067（전합）)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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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관습법상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. ③ 토지의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 없이 무 
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어서 , 선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. 피고의 주장은 이유 
없습니다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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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, 소 겸 

따라서 피고 강유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, 별지 목록 제1기 
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, 또한 피고 강유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 
달일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

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2 , 피고 박점구에 대한 청구 

가 . （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）소유권이전등기청구 

원고는 1995. 8. 1 . 피고 박점구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박태구 
로부터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를 대금 2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, 원고는 1995. 10. 1. 
소외 박태구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17 . 경 까지 점 
유했습니다 . 18) 

원고는 1995. 10. 1 . 부터 20년이 지난 2015. 10. 1 . 에도 소유의 의사로서 별지 목록 
제3기재 토지를 점유하였습니다 .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시초부터 소유의 
의사로 평온 ,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（민법 제197조 제1항） , 2015. 10. 1. 
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습니다 . 따라서 피고 박점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
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함변 

피고 박점구는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주점유가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 
않아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한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19) . 그러나 , 원고가 패소한 소유권 
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， 
지금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소송물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
청구권의 존부이므로 ,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.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
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. 

또한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하는 동안은 그 소멸시효가 
진행되지 않습니다 .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, 점유를 중단한 
2017년 경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． 

18) 기록 4쪽 상담일지 2 . 가 . 참조 
19) 기록 15쪽 참조． 



38 1 UNION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문제집 I , 기출편 · 제13판 
煌癬饍鵬齧靺麒鐄漆鏃鮮胛荻擺協鱗：r＝」 

다 , 소 결 

따라서 피고 박점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10.1 . 취 

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． 

3 , 피고 김삼병에 대한 청구 

가 ,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（대위청구） 

1) 피보전채권－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

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2 . 가 . 부분을 원용합니다 .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박점구 

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． 

2) 피대위채권－피고 박점구의 피고 김삼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

피고 김삼병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 

게 되자 ,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

막고 위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 피고 박점구에게 토지 매도를 적극 권유하였습 

니다 . 이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매 

매계약이며 ,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마쳐진 등기 역시 무효인 등기입니다．20) 

따라서 피고 김삼병은 피고 박점구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 

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7. 5. 13 . 접수 제33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

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21) 

3) 보전의 필요성 

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. 피보전 

채권이 특정물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, 다만 , 채권자대위 

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 

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 

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．22)23) 

피보전채권이 특정물채권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. 

20)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, 나아가 배임행위를 

유인 ,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,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정과 특수성 및 제 
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, 경위 ,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（대판 2008.02.28. 2007다77101). 

21) 기록 14쪽 참조， 

22) 대판 1993.04.23. 93다289 
23) 괄호 안에 기재한 문구를 답안지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. 다만 , 수험생의 이해를 위해 기재해두었습니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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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권리미행사 

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 박점구는 제3채무자인 피고 김삼병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 
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． 
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
피고 김삼병은 원고에게 등기 이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여 본인이 
매수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 피고 박점구가 매도는 유효하다고 확인해주어 말소등기 
청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． 

그러나 ,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행위를 
추인하여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．24) 피고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． 

다 , 소 결 

따라서 피고 김삼병은 피고 박점구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 
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7. 5. 13 . 접수 제3325호25）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
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4 , 피고 구산영에 대한 청구 
기．. ㅋㄴㅅ ＝그 ㅊ 그 
' · . · ㅇ 『그 ＜》 ~ 

피고 구산영은 2019. 5. 1 . 소외 박연희에게 3억 원을 무이자 , 변제기 기한 정함 없이 
대여하였습니다 . 이후 피고 구산영이 박연희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 
편을 발송 , 2023. 1. 31 ,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박연희에게 도달하였습니다 . 그런데 이와 
같은 대여금 채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3. 2. 28 . 까지 지굽해야할 채무였습니 
다 . 원고는 2023. 2. 28 . 피고 구산영 명의 한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큼하여 대위변 
제하였습니다 . 따라서 원고는 일응 소외 박연희에게 3억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． 

위와 같은 소외 박연희의 구상금 채무는 2023. 4. 30 . 박연희가 사망하여 법정상속분 
에 따라 피고 구산영 , 소외 김명석에게 각 1억 8천만원（5분의3 지분） , 1억 2천만원（5분 
의 2지분）만큼 상속채무로서 상속되었습니다 . 따라서 피고 구산영은 원고에게 상속채무 
인 위 구상금 채무 중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1억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．26) 

24)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딩자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， 추인하여도 
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도 생길 수 없다（대판 1973.05.22. 72다2249). 

25) 법원－접수－일자－등기번호 
26) 기록 8쪽 ,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"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··· 자녀인 김명석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 

태의 청구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···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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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27) 

피고 구산영은 박연희에 대한 대여금 3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, 원고에게 자신을 대위할 
것을 승낙하지 않았고 이혼한 전처 박연희를 대신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
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．28) 그러나 변제자 대위권은 구상권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
인정되는 권리일 뿐입니다 . 변제자대위권과 구상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로서 임의대위 , 또 
는 법정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．29) 구상권은 변제자 
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, 변제기 , 이자 , 지연손해금 
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. 

다 , 소 결 

따라서 피고 구산영은 원고에게 1억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％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5 , 피고 오서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

가 , 사해행위 취소청구 

1) 피보전채권 

（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하고 , 소유권이전등 
기청구권 도는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．30)) 

위에서 살펴본 대로 , 원고는 피고 구산영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 
고 있습니다． 

2) 채무자의 사해행위 

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무자력 중 처분행위로 ,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 
니다 .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인 피고 구산영은 사해행위당시 소극재산이 적극 

27) 기록37쪽 참조． 
28) 기록 7쪽 참조． 
29) [1]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.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

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（민법 제469조 제1항） .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（같은 조 
제2항） ,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 
고 ,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
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. [2〕 갑의 전처인 을이 갑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
자신이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,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， 
을이 갑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, 대위변제가 갑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
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갑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배척한 원 
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（대판 2022.03.17. 2021다276539). 
[3〕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,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 
어啄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, 변제기 , 이자 ,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. 

30) 대판 1996.09.20. 95다1965 , 대판 1999.04.27. 98다5669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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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.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 
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처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환가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． 

3) 채무자의 사해의사 

（채무자의 악의 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
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
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
을 말합니다 . ) 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
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 
해의사는 추정됩니다．31)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구산영이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환가 
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． 

나 , 원상회복 

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여 , 1）사실상 불가능한경우， 
선의의 전득자가 전득을 하여 원물반환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, 사해행위 이전 설정된 
저당권소멸로 인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 
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．32) 

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고 우선변제효력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사해행위 이후 수 
익자가 변제했을 때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，33) 이 사안에서는 
사해행위에 제공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 
나임차가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, 피고 오서구는 2023. 6. 
14 . 나임차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, 가액배상에 따라 원상회복 하여 
야 합니다． 

다 , 가액배상 범위 

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（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 
함） ,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（사실심 변론종결시 목적물가액에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
액을 공제한 금액 기준） , 수익자／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 
어집니다． 

31) 대판 2001.04.24. 2000다41875 
32) 대판 2001.12.27. 2001다33734 
33)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수익자인 채권양수인이 제"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변 

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, 채권자는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 등으로 취득한 이익 
상당금원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（대판 2002.10.25. 2002다42711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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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시가는 5억 원이고 , 이 

중 채무자 구산영의 상속지분은 5분의 3이므로34) ,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3억원 중에서 

우선변제효력 있는 소외 나임차의 보증금 2억원을 공제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 

상을 하여야 합니다． 

라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
피고 오서구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반환해서 둔산동 건물 매매계약 취소될 수 없다고 

주장할지 모릅니다 , 그러나 , 사해행위는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거나 , 저당권이 

설정되었다는 사정 등과 관련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,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

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． 

마 , 소 결 

따라서 피고 구산영과 피고 오서구 사이에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23. 

5.30 , 쳬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, 피고 오서구는 

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％의 비율 

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． 

6 , 피고 지산희에 대한 청구 

가 , 청구 

원고는 소외 강원석에게 2018년 경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． 작성받았 

습니다 . 소외 강원석은 2020. 8. 1 . 피고 지산희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임 

차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. 이후 원고는 공증인가 서울합동법률사무소 

작성의 증서 2018년 증서 제5017호 액면금 70,000,000원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 

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22. 7. 25 . 광주지방법원 2022타채10233호로 소외 강원석의 

피고 지산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 

령을 받았고 , 위 전부명령은 2022. 7. 31 . 피고 지산희에게 송달된 후 2022. 8. 9 . 확정 

되었습니다．35) 

소외 한수민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22. 7. 25 . 피고 지산희에 대하여 압류 , 전부명령 

을 받기 전인 2021. 5. 15 . 피고 지산희의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5천만원에 대하여 채권 

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． 

34) 기록 5쪽 4 , 라 . 참조 , 박연희의 사망으로 김명석과 함께 둔산동건물을 상속받음． 

35)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． 

려 J` eJ*．댔ㅂ．*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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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소외 한수민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기 전인 2022. 4. 15 . 소외 강원석은 피고 
지산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이철수에게 양도하여 , 2021. 4. 20 . 그 
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지산희에게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. 이후에 원고와 소외 한수민이 2 
021. 6. 1 . 소외 이철수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 
어 2021. 4. 15 . 채권양도는 소외 이철수와 원고 , 소외 한수민 사이에서 무효의 효력이 
발생하게 되었습니다 . 

그런데 2021. 4. 15 , 채권양도 후 2021. 4. 20 . 채권양도통지까지 된 이후에 소외 한 
수민은 2021. 5. 15 .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, 추심한 것이므로 소외 한수민은 존재하 
지 않는 채권을 압류 , 추심한 것이어서 , 소외 한수민의 5천만원 압류는 무효입니다36). 

소외 이철수는 패소한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2. 6. 13 , 피고 지산 
희에게 우편으로 채권양도 취소의 통지를 하여 2022. 6. 15 . 피고 지산희에게 그 통지가 
도달하였습니다 . 그 이후에 원고가 위 보증금 채권을 압류 ,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
는 피고 지산희에 대하여 전부금 7천만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. 

또한 추심금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23. 7. 31 . 의 다음날인 2023. 8. 1. 
부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도래하므로 2023. 8. 1 . 부터 연 5％의 비율로 
계산한 돈도 가산된다 할 것입니다． 
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
피고 지산희는 소외 한수민이 이미 압류 , 추심한 상태였으ㅁ로 압류의 경합이어서 원 
고의 압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. 그러나 ,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이미 
양도되어 통지까지 된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． 
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． 

다 , 소 결 

따라서 피고 지산희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3.8.1 . 부터 이 사건 
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％의 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％의 각 비율로 
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36)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， 그 
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 
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도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，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
참여할 수 없다（대판 2010.10.28. 2010다57213) .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 
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
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,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 
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,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 
생될 여지가 없다（대판 2003.10.24. 2003다37426)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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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, 피고 김연제에 대한 청구 

가 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청구 

피고 김연제는 2021.5.15 . 소외 김병수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3억원에， 
별지 목록 제7항 기채 건물을 2억원에 각 매수하고 2021. 5. 31 .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
마쳤습니다 . （피고 김연제의 소유사실） 

이후 김병수의 채권자인 소외 이연수는 2021. 7. 15. 주幷죙수의 피고 김연제에 대한 별 
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매매계 
약을 취소하고 , 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
선고되어 2022. 8. 31 . 확정되었습니다 . 2022. 9. 20 .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 
한 피고 김연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‘ 

별지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, 원고는 2023. 5. 1. 
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,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 
습니다． 

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
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 
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, 피고 김연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
사정은 채권자 이연수와 수익자 김연제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. 또한 경매로 
인하여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37) , 피고 김연 
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해줄 의 
무가 있습니다． 

나 ,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

피고 김연제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없어 원고는 별지 목록 제 
7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 있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. 그러나， 
앞서 살핀 것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바 , 원고는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
피고의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． 

37)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
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,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 
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 
에서 '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, 이러한 법리는 압류， 
가압류나 쳬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릉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 
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（대판 
2014.09.04. 2011다13463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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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, 소 결 

피고 김연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

성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． 

Q 1 ㄹ 
u· ㅌ크 ㄷ 

위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． 

증명방법 

（생략） 

첨부서류 

（생략）38) 

2024. 1. 12. 39) 

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희 

서울북부지방법원40) 귀중 

38) 작성요령 9번에 따라 증명방법과 첨부서류는 각 기재 생략 , 별지목록은 따로 쓸 필요 없음． 
39) 증명방법 , 첨부서류 아래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. 민사실무1 (2018), 131쪽 참조． 
40) 피고 중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강유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했음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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